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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레르기 저감 밀 유용자원 탐색 및 주요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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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웰빙 문화의 영향으로 국내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 밀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 최근 정체되어 수입밀과 차별화가 

필요하고,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발된 품종의 영양 및 기능성 구명 연구가 필요하다. 특히, 밀가루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

중요한 식품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며, 우리나라의 성인에서도 중요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원이다. 위와 같이 국산밀 산

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밀과 차별화하기 위해 자원을 탐색하여 새로운 알레르기 저감 밀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. 이에 

국립식량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원이 결손 여부를 확인하고 농업형질을 조사하여 육종기

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. 

[재료및 방법]

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공교배 집단 608자원을 전작포장에 1수1열법으로 전개하여 조

사하였다. 유전자원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원 유무는 UPLC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, 농업형질은 출수기, 성숙기, 간장, 수

장, 망장, 1수립수를 조사하였으며, 조사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(RDA, 2012)에 준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밀 유전자원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원 결손 유무를 UPLC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, 18WCB049등 22개 자원에서 알레르기 유

발원이 결손된 것을 확인하였다. 확인된 자원들은 대조로 사용한 알레르기 저감 밀 “오프리”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냈다. 이들 

자원에 대한 농업형질을 조사한 결과, 출수기는 평균 5월 4일(4월 22일 ~ 5월 12일)로 대조인 금강(4월 23일)과 오프리(4월 

24일) 보다 늦게 나타났다. 밀알레르기 저감 자원 중 18WCB049는 4월 22일로 조숙자원으로 나타났다. 성숙기는 평균 6월 12

일(6월 4일 ~ 6월 18일)로 금강(6월 3일)과 오프리(6월 4일)보다 8일 정도 늦게 나타났다. 출수가 빨랐던 18WCB049는 성숙기

도 6월 4일로 다른 자원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. 간장은 평균 83cm(56cm ~ 108cm)로 금강(73cm)보다 크고, 오프리와는 같

게 나타났다. 90cm 이상 큰 장간인 자원은 9자원으로 도복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었다. 이삭길이(수장)은 평균 10.4cm(7.5cm 

~ 13.3cm)로 금강(7.8cm)과 오프리(9.9cm)보다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. 까락 길이는 평균 4.6cm(0.0cm ~ 6.8cm)로 금강

(5.3cm)이나 오프리(6.3cm)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으며, 유전자원 중 18WCB377 등 3 자원은 망이 없거나 흔적만 있는 것으로 

조사되었다. 1수립수는 평균 62개(55 ~ 71개)로 금강(42개)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18WCB366 등 14자원은 60립 이상으로 

나타났다. 위와 같이 유전자원에서 알레르기 유발원이 결손 된 자원을 확인하였고, 자원들은 숙기와 농업형질이 매우 다양하

게 나타났으며, 향후 알레르기 저감밀 품종 육성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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